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묵상기도 다 같 이

찬    송 408장 다 같 이

기    도 맡 은 이

성경봉독 출애굽기 2장 1-10절 맡 은 이

말    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냄이라 맡 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하신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압제하기 시작하고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과 착취, 폭력,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자유와 평화를 잃고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압박은 점점 거세져 마침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기를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됩니다.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에 아들을 낳음은 그들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기쁨인 동시에 큰 위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석달 동안이나 아기를 숨겨서 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 권세 잡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였으나 그 명령보다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간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가족의 믿음과 

용기의 행동은 바로 왕의 명령과 권세 앞에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씨앗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에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 사람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마저 나일강

에 버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버려짐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의 역사의 또 다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씨앗으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로 부모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나일 강에 버려지게 하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버렸으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숨겨 기른 아기 

모세를 믿음으로 버렸습니다. 그 때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을 시켜 아기 모세를 지켜보게 

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를 건져내십니다. 버려지지 않으면 건져질 수 

없었습니다. 아기 모세도 버려진 후에야 건져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아기 

모세의 버려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마저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아기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버려진 아기가 있는 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보호하시고 살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제 모세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품에 안겨 주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고통당하고 버려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짐받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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